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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족 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가족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기초생활 균형, 방과후 학습시간 균형, 

여가시간 균형으로 구분하였고, 상대적 시간부족 개념을 적용하여 각 영역의 일생활 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의 2차 조사(2019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위형제자매 유무, 부모의 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대화시간, 어머니의 

직종 등 청소년의 가족특성은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가족특성은 중학교 2학년보다 

초등학교 5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요인들로 더 많이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부모의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의 수면시간에는 어머니의 직종이, 중학교 2학년의 수면시간

에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아침식사 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

도, 어머니의 직종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직종은 초등학교 5학년의 학원과외시간 과다와 관련이 있었다. 

독서시간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지지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

에 종사하는 경우 독서시간이 부족한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다. 어머니의 직종은 휴대폰놀이시간과도 관련이 있었는

데,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은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비교하여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휴대폰놀이시간 과다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생활균형을 지지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정책 시행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일생활 균형, 청소년, 수면시간, 학원과외시간, 휴대폰 사용시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KCYPS 2018)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the work-life balance of early adolescents. 

A series of data analyses was conducted on adolescentsʼ use of time in daily life on the basis of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We found that the work-life balance of youth is related to their 

 *본 연구는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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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ʼ health status, presence of older siblings, household income, parenting attitude,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and motherʼs occupation. The work-life balance of the fifth graders is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family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hat of the eighth graders. In particular, the fifth gradersʼ sleep deprivation is affected 

by the motherʼs occupatio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eighth gradersʼ sleep deprivation. An important 

factor in skipping breakfast is household income, with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tending to skip 

breakfast more than five days a week. In addition, parentsʼ health status and parenting attitud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skipping of breakfast in early adolescents. Household income is related to the after-school private tutoring 

hours of both the fifth and eighth graders; however, parenting attitude and motherʼs occupation are also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f the fifth gradersʼ after-school study. Mother’s occupation is related to excessive cell phone 

use; specifically, the fifth graders whose mothers work white-collar jobs, sales and services or manufacturing 

are more likely to play with cell phones more than three hours a day than those whose mothers are full-time 

housewiv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work-life balance policies targeted at the family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can improve family environments in a manner that enhances adolescentsʼ life balance, thus supporting the 

well-being of early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Key words : work-life balance, youth, sleep time, cell-phone use time, leisure time, KCYPS 2018

Ⅰ. 서 론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생활의 균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생활양식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삶을 지향하는 주체는 주로 시장노

동을 하는 성인, 직장인에 국한되어 왔다. 협의의 일생활 균형

은 ʻ일ʼ은 시장노동을 의미하며, 과도한 시장노동을 줄이고 시

장노동과 가정생활, 시장노동과 개인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

이다. 일생활 균형은 일과 삶의 조화로 이해되는데 가족, 여가, 

개인의 자기개발, 사회활동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통합한 삶

의 영역과 소득활동, 시장노동, 근로 등을 의미하는 일의 영역

의 병행 또는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송혜림, 2012). 

일생활 균형은 맞벌이 가정의 취업한 여성, 어린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취업한 부모를 위한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초창기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감당해 온 맞

벌이 가정의 기혼직장 여성들이 주요 주제로 간주되었다(조영

희, 2010; 조희금·서지원, 2009). 따라서 시장노동을 하지 않

는 전업주부, 학생, 아동, 청소년 등은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누구나 일생활 균형의 주체라는 

관점으로 일생활 균형을 자신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시간과 에

너지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거나 스스로 희망하는 형태로 균형

을 이루고 이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나 균형감으로 본다(송혜

림, 2012). 생활의 균형은 수입이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다양한 생활영역에 적절한 자원배분과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간자원의 배분은 일생활 균형에 핵심 요소이

며 다양한 생활영역에 얼마나 균형 있게 시간을 배분하는가는 

일생활 균형 연구에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주희·

이기영, 2015; 송혜림, 2012).

시장노동 중심의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전업주

부,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기은광, 2018; 기은광, 2019). 기은광(2019)은 청소년의 일

생활 균형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ʻ일ʼ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ʻ일ʼ을 시장노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ʻ일ʼ을 생활에

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으로 본다면 학습도 ʻ일ʼ에 포함

될 수 있으며, 인적자본형성의 관점을 적용하면 학습은 미래의 

노동을 위한 준비로서 미래의 근로시간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적용할 때 시장노동을 

중심에 놓고 그 외의 다양한 생활영역의 활동들을 ʻ생활ʼ로 묶

어서 두 영역의 이분법적 균형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

활행동의 균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 개념의 확장이 전제되었을 때 청소년의 생활 전반을 일생

활 균형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기은광, 2019). 학교

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활동 보다 

방과 후부터 등교 전까지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의 균형을 살

펴보는데, 생활행동 균형적 관점은 유용하다. 

생활행동 균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생활 균

형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과도

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김외숙·박은정, 2012). 일

생활 균형의 ʻ일ʼ에 해당하는 과도한 학습시간의 문제뿐 아니라 

생활의 측면에서도 균형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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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매우 짧고 대다수가 수면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여가시간 중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도 

낮고, 아침식사를 평균 일주일에 2번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KBS뉴스, 2020). 이러한 청소년의 일생활 불균형은 청소

년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의 삶에서 특정 활

동이 매우 적거나 많은 경우 또는 특정 활동시간이 매우 짧거

나 긴 경우와 같은 생활의 불균형은 일상생활의 피로감, 시간

부족감과 연관이 있으며(기은광, 2019), 부족한 수면시간은 청

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조수경·이

소연, 2020). 아침식사 결식은 청소년 비만이나 과체중과 관련

이 있으며(계승희, 2019), 청소년의 독서활동은 진로성숙도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장기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향미·

정혜원, 2020).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수록 비만 위험

도가 증가하거나(유철현 외, 2006),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불안, 강박증을 높이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충숙, 2012). 이처럼 청소년들

이 자고, 먹고, 노는 일상생활이 결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일

생활 균형, 균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

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학교생활은 공교육제도가 부여한 의무

적인 활동들로 대부분 채워지지만, 가정생활은 수면, 식사, 여

가, 학습, 가족과의 소통 등 다양한 활동들이 개별 가정의 요구

와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정의 요구와 

자원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수준도 달라질 수 있

다. 가정생활 연구에 유용한 Bronfenbrenner(1979, Onwuegbuzie, 

Collins, & Frels, 2013에서 재인용)의 생태체계적인 접근은 청

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가족의 다양한 특성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청소년에게 가정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미시체계로서 구성원인 가족들의 특성은 물론 가정의 구

성, 가족원의 수, 가구소득 등 하나의 생활체계로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외체계의 요소들, 예를 

들면 부모의 직장, 형제자매의 학교 등은 청소년이 직접 경험

하지 않지만 미시체계의 구성원인 부모와 형제자매의 생활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를 지지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근로 스케줄, 재택근무 등이 청소

년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sedentary behavior)에 영향을 주

었고(Martin et al., 2018), 어머니의 근로형태, 직업 등은 청소

년 자녀의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Miller & Han, 2008). 어머니

가 종사하는 직종이 자녀의 수면부족에 영향을 미치고(고선강, 

2017), 한부모 가정 부모의 비전형적인 근로 일정은 청소년 자

녀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Dockery, Li, & Kendall, 2016)도 있다. 이렇듯 부모의 직장관

련 요인들은 외체계로서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

한 연구들(김외숙, 2017; 배한진·진미정, 2019; 정은주, 2014)은 

다수 발견되지만,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

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발표된 기은광(2019)의 연구는 

청소년에게 일생활 균형을 적용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행동 균형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

년의 다양한 생활 영역의 균형에 대한 활발한 실증적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체계로서 가정의 특성과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아동

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부모와 가족의 영향은 청소

년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고

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을 초기 청소년기로 보는데, 이 시기에

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환경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 이 시

기에 청소년들은 2차 성징 등 급격한 신체적 발달, 경쟁적인 

학업 환경의 시작, 스트레스 과중과 부적응 문제 등을 경험하

게 된다(소수연 외, 2014).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들이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 심리적 적응, 정서발달, 또래관계 등과 관련이 있

음을 밝히고 있다(손보영 외, 2012; 최정아, 2014; 최효임·김

성일, 2004). 가족 특성이 청소년의 특정 생활행동의 영향 요

인임을 밝히 연구들(강현구·정수지·이순형, 2014; 고선강, 

2017; 박정윤·전유진, 2016)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과 일생활 균형

의 관점에서 가족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 안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

학년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 차이도 연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와 가족의 영향이 적어지는데(소수연 

외, 2014), 부모와 가족의 특성이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몇 

살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직종, 근로스케줄이 청

소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는 크게 

나타나고, 중학교 2학년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중학생 자녀

의 부모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의 부모권을 강화하는 가족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

년의 일생활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까지는 가족을 단위로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지

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초기 청소년의 학교 급이나 연령에 따른 가족의 영향력의 차이

를 알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특정 생활과 시간

을 분석한 연구들(조수경·이소연, 2020; 진미정, 2008)이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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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균형에 가족의 다양한 특성들이 미

치는 영향력의 연령 별 차이를 연구하여, 청소년의 일생활 균

형을 증진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과 정책적 지원의 근거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입시경

쟁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부담은 청소년의 일상생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중요함에도 입시경쟁과 학업이 중요시되

는 현실에서 청소년 삶의 기초가 되는 자고, 먹고, 노는 것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고, 먹고, 노는 

일상생활을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특히 청소년의 

가족특성과 일상생활의 불균형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가

족의 특성이 청소년의 수면, 식사, 학습, 여가에 미치는 영향력

을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가족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일생활 균형 정책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일생활 균형 연구를 이끌어

온 가족자원경영학 연구 분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일생활 균형의 개념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은 시간, 심리적 에너지, 신

체적 에너지를 일(work)과 이외의 생활영역에 적절히 분배하

여 생활에 대한 통제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김정

운 외, 2005).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활 균형(life balance)은 

생활의 주요 영역에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

관적 판단으로 정의된다(Gröpel & Huhl, 2006. Kuhnle, 

Hofer, & Kilan, 2012에서 재인용). 생활의 다양한 영역 중 특

정 영역에 매우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영역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불균형한 삶으로 간주된다. 균형 있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다양한 생활영역에 동등한 시간을 투

입하는 것에 기인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개인의 인식

과 더 관련이 있다(Kuhnle et al., 2012). 즉 생활균형은 생활

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적절히 균형적으로 시간을 배분하

는 객관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개인이 생활의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어떤 생활이 ʻ균형 잡힌 생활ʼ인가에 대한 판단은 삶의 각 영역

에 투입된 시간 양을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보다 심리적

이고, 주관적인 기준 적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한 국내 연구로 서종수와 이미영(2016)의 연구가 있다. 이

들은 일생활 균형을 일과 가정생활의 상호작용, 일과 여가생활

의 상호작용, 일과 개인생활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생활의 균형을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지

만,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적절한 양의 시간이 배분되는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 몇 시간이 배분되어야 

ʻ적정한(optimal)ʼ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각 생활영역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해당 학문분야에서 충분히 논의되

어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면시간의 적정성을 판단하

는 기준으로 미국수면연구재단과 수면의학회의 적정 수면시간

(optimal sleep) 권고기준이 사용된다. 이것은 그동안 축적된 

수면시간 관련 방대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관련 학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시된 것으로, 한국의 생활시간 연구들(고선강, 

2017; 김외숙, 2017)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수면시간과 같이 적정 시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생활 영역은 많지 않다. 시간 배분 연구 분야에서는 절대

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시간 사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되 상대적 기준으로 시간 배분의 균형을 판단하는 방법

이 많이 사용된다. Chatzitheochari & Arber(2012)는 서구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들이 개인의 주당 여가시간

의 평균값으로 여가시간의 적정성을 연구해 온 전통을 비판하

였다. 이들은 주당 노동시간과 주당 여가시간의 비율로 일가정 

균형을 분석한 연구들은 시장노동 환경과 가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가시간의 상대적(relative) 

부족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가시간 배분은 구조적, 

가정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

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가에 

배분할 수 있는가로 시간 배분의 균형 또는 불균형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가시간 중앙값의 60% 이하를 여

가시간 부족 집단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상대적 

시간 부족의 개념을 적용한 국내 연구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의 중위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부족을 정의한 서지원(2015)의 

연구가 있다.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역할 수행과 다양한 목표를 추

구한다(Kuhnle et al., 2012). 학생인 청소년의 생활은 청소년 

시기에 요구되는 과업들로 이미 많은 생활영역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학업 성취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가족, 여가 등과 관련된 

삶의 여러 영역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주로 학교와 여가의 갈등(conflict between school and 

leisure) 관점으로 보는 것과 달리, Kuhnle et al.(2012)는 성인

을 대상으로 개발된 생활균형 체크리스트(life Balance 

Checklist, Gröpel & Huhl, 2006)를 청소년에 적용하여 ʻ일과 

성취ʼ, ʻ사회적 관계ʼ, ʻ건강과 신체ʼ를 생활균형의 주요 영역으

로 보았다.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생활영역에 어느 정도 시간

을 할애할지 판단해야 하고, 청소년 스스로 최선의 결과를 성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시간을 분배해야 청소년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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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균형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일생활 균형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생활의 균형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절대적 기준

을 제시하지 않고, 청소년 스스로 생활의 특정 영역에 ʻ매우 적

게 시간을 사용한다ʼ 또는 ʻ매우 많이 시간을 사용한다ʼ로 판단

하고 그 결과를 일생활 균형의 상태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관

점에 따르면 어떤 상태를 균형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

렵지만, 특정 영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거나 매우 

많다고 느낀다면 이는 균형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활의 불균형 관찰을 통해 생활의 균형을 연구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Kuhnle et al.(2012)이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 영역의 균형을 

강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연구한 기

은광(2019)도 일생활 균형의 확장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청소년 연구에서 청소년 시기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업이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이므로 일생활 균형에서도 이를 중요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학업도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생

활의 한 부분이고 생활의 균형을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간

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기은광, 2019). 시장노동을 하는 성인

의 일생활 균형이 ʻ시간, 심리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를 일

(work)과 이외의 생활영역에 적절히 분배하여 생활에 대한 통

제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ʼ(김정운 외, 2005)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삶을 일(시장노동)과 그 이외의 것들로 구분

하여서 일 이외의 삶의 다양한 측면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청

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학교생활(학업)과 그 이외의 것들로 구

분하여 접근한다면 ʻ그 이외의 것들ʼ 속에 들어있는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의 측면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의 발달 

과업으로 요구되는 학업과 학교생활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방과 후부터 등교 전까지의 청소년 생활의 다양성은 과소평가 

될 수 있어, 기은광(2019)은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은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행동의 균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파악에 유용하다.  

종합적으로 일생활 균형은 다양한 생활영역에 적절한 시간 

배분과 적절한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 분배를 통해 느끼는 생활

에 대한 통제감과 만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균형적인 생활, 

일생활 균형의 상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전통적으로 시간

의 객관적 양적 배분보다 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생활이 균형적 

혹은 불균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에는 각 생활영역에 대한 양

적인 시간 배분에 기초하므로, 일생활 균형 개념의 두 가지 차

원인 객관적인 시간 배분과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연구들이 시도됐다. 추가로 생활의 균형

과 불균형을 상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

으며 일생활 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일생활 균형이 ʻ일ʼ을 강조한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활영역의 균형으로 확장될 때 삶의 다양한 영역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실태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실태는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을 분

석한 연구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

시간 사용을 알 수 있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외숙(2017)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과 2014년의 10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 패턴을 비교하였는데, 

2004년과 비교하여 2014년의 청소년들의 평일 식사 및 간식시

간은 증가하였고, 학교수업과 학습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평일 생활을 비교한 

결과 수면시간 증가와 학교외학습 시간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나, 중학생의 평일 수면시간과 학교외 수업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은광(2019)은 2014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시간사용

을 비교하였다. 수면시간과 학습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더 짧았고, 

학교학습시간은 더 길었으며, 교외학습은 짧았다. 여가활동에

서는 미디어 이용시간, 컴퓨터 게임시간은 중학생이 더 길었으

며, 스포츠 활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등학생이 더 

길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에 근거하여 집단

을 분류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 분류가 다르게 나타

나 청소년의 학교급 간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학생은 학교학습형, 학교외학습형, 미디어여가형, 게임여가

형으로 분류되었고, 고등학생은 학교학습형, 학교외학습형, 미

디어게임여가형, 일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학교학습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

은 일중심형 집단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

의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정은주(2014)는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초등학교4학년 패널

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부터3차 조사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

면시간, 학업관련 시간은 줄어들었고, 여가관련 시간은 늘어나

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중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이하

로 나타났으며, 등교일에 학업관련 시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 학원 및 과외 활동이었고, 여가관련 시간 중 

남학생은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으로, 여학생은 TV와 비디오 

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은과 

김준엽(2019)은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

년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을 유희집단, 균형집단, 무기력집단, 학업집단으

로 분류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16%가 유희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유희집단의 특징은 여가시간 중 미디어 사용시

간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길고 학업시간이 적었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4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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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속한 균형집단의 경우 학업시간과 여가시간이 고르게 

길고, 수면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무

기력집단으로 약 35%의 청소년들이 분류되었는데, 무기력집단

의 생활시간 사용의 특징은 학업시간과 여가시간 모두 상대적

으로 적었다. 학업집단은 전체의 약 22%를 차지했고, 이 집단

에 속한 청소년들은 학원 및 과외시간이 길고 독서를 제외한 

여가시간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적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은 학교 

급에 따라 다르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중 늘어나는 활

동과 줄어드는 활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 24시간 한정된 

시간에서 특정 활동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활동 시간은 줄어들

게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수면시

간이 줄어들었다. 여가시간은 컴퓨터게임이나 TV비디오시청으

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전체 청소년 중 학업시간과 여가시

간이 고르게 긴 균형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약 25%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이 균형보다는 불

균형에 가까웠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연구에 학교 

급, 학년에 따른 차이 비교와 특정 활동시간의 증감과 다른 활

동의 관계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가족특성과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특정 활동에 투입된 시간 양으로 

연구하여 투입된 시간의 과다 또는 과소에 대한 가족특성의 영

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수면시간

에 대한 가족특성의 영향력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로 분석한 하문선(2017)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

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줄어들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수소득이 높을수

록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폭은 적었다. 고선강(2017)도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족특성 중 어머니 직업, 가구소득, 동생 수, 손위 형제 수가 아

동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어

머니와 비교하여 어머니가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판매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의 수면시간이 더 짧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손위 형제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수면시간이 짧았으

며, 동생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수면시간은 길어졌다. 제주도

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생활시간 사용을 연구한 강인자와 

김혜연(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면 자녀의 수면

시간이 더 길었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도 전업주부와 비교하

여 수면시간이 길었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가 청소년의 아침식사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박재홍과 유소이(2017)의 연구

에 의하면 한부모가구의 청소년이 양부모 비맞벌이 가구의 청

소년과 비교하여 아침식사를 결식할 확률이 높았다. 조윤정과 

황준현(2017)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규칙적인 

아침식사에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계

승희(2019)의 연구에서도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침식사 행동

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는데,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아침 결식 관련 요인을 연구한 결과 아버지

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

년이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아침결식군에 속할 경

향성이 높았다. 

가족의 특성과 학습시간을 연구한 정은주(2014)는 2010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를 분석하였는데, 중학

생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원 및 과외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

이 많다고 하였다. 백병부와 황여정(2011)은 부모의 학력이 고

등학생의 개인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

과 사교육 시간은 매우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강인자

와 김혜연(2005)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이 대졸 이상이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

업시간이 더 길었다. 나영주 외(2005)는 중고등학생의 생활시

간 사용을 연구하였는데, 형제자매가 없는 중고등학생은 학원

과외시간, 숙제시간은 짧았다. 

박정윤과 전유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부시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구 외(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

시간이 달랐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과잉기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원 및 과외시간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기 스스로 학습시간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진미정(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 가

구원수, 아동 청소년의 학교급,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구

조가 아동의 학원강습시간, 혼자공부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양친가족의 아동과 비교하여 부자가족, 조손가족

의 아동들의 학원강습시간이 더 적었으며, 양친가족과 비교하

여 부자가족 아동의 혼자공부시간도 더 적었다. 가구원수가 많

을수록 아동청소년의 학원강습시간, 혼자공부시간은 줄어들었

으며, 가구소득은 학원강습시간과 혼자공부시간에 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가족특성과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

들 중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형태가 휴대폰 사용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경민, 조은영과 송지은(2018)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

터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 7년간의 종

단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부모의 양육태

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소년이 부모가 자

신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한다고 인식할수록 청소

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낮았다. 부모의 일상에 관한 관심과 

감독하는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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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청소년의 학년

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

지만, 부모의 관심과 감독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증가 

폭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생활에 

과잉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청소년들이 인식할수록 초기 휴대전

화 의존도가 높았고, 변화속도는 느리게 증가하지만, 초기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 기간 휴대전화 의존도는 높게 나타

났다. 장석진, 송소원과 조민아(2012)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

학생의 휴대폰 의존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휴대폰 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김도연과 양혜정(2014)은 중학생 자녀가 1학년일 

때 부모의 자녀 생활에 관심도(부모의 자녀 감독 성향)가 높을

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이 올

라가면서 낮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를 보

고하였다.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분

석을 통해 연구한 하문선(201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독서시간이 감소하였

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독서시간 감소폭은 적었다. 강인자와 김혜연(2005)의 연구에서

는 아버지의 학력이 독서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아

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초등학생 자녀의 독서시간이 더 길었다. 나영

주 외(2005)의 연구결과 형제자매가 없는 중고등학생은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길었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하여 가족특성과 

일생활 균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김성은과 김준엽(201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분

석하여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하였다. 놀이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유희집단,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시간을 사용

하는 균형집단, 전반적으로 시간 활용이 적은 무기력집단, 학

습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학업집단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이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을 분석하

였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청소년이 균형집단보다 유희집단

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을수

록, 구조제공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유희집단에 들어갈 확

률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가 비일관적 양육태도

를 보일수록 청소년이 균형집단보다 무기력집단에 속할 확률

이 높았고, 가수소득이 높을수록 균형집단보다 학업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하여 가족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양식

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연구자들도 밝혔듯이 ʻ균형집단ʼ에 속했다고 하여 일생활 균

형의 관점에서 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집단명은 각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

거나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부여한 것으로 

모든 생활영역에 평균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일생활 균형 

상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학교 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연구도 있다. 초

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생활시간 사용을 비교 연구한 송

유진(2013)은 1999년과 2009년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중학생들 모두 학습시간과 독서시간은 길어지고 

TV시청시간은 짧아진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문화생활시간은 정적인 관계

를, 중학생들의 컴퓨터 게임시간과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

다. 아버지의 직업은 초등학생의 학습시간과 TV시청시간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가구소득, 가족구조, 부모의 직업, 

양육태도,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는 가족특성은 청소년의 다양

한 영역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특성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연령, 학교 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으나, 다양한 생활영역 균형에 가족특성이 미치

는 영향이 학교 급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다

양한 생활균형 관점에서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기초생활, 학

습. 여가의 3개 영역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각 영역의 구체적

인 생활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기초생활은 수면과 아

침식사로, 학습은 방과후 학원과외, 자기학습으로, 여가는 독

서, 신체활동, 휴대폰놀이, 컴퓨터놀이, 친구놀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대다수는 학습(일)과 여가의 균형을 연

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면과 

식사를 일생활 균형의 영역에 포함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

한 식생활의 지표로 사용되는 아침식사 결식(계승희, 2019)을 

연구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형제자매 관련 변수 1개, 부모관련 변수 1개, 가족관

련 변수 4개를 선택하여 실증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청소년의 기초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초기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시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초기 청소년의 여가시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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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초기 청소년기 안에서 학교 급에 따른 가족특성의 영향력 차이

를 탐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 2018(KCYPS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패널자료

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패널자료의 2차 조사(2019년)이다.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은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고, 초기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과 부모의 직업, 양육태

도, 가구소득, 형제자매 등 가족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포함

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절

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특성을 주요 변수로 사

용하므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였고, 쌍둥이

의 경우 가족의 특성이 같으므로 쌍둥이 중 1인만 표본에 포함

했다. 초4 코호트의 원패널 2,607명 중 2019년 2차 조사에 응

답한 2,437명을 기초로 본 연구에 사용한 초등학교 5학년 표본

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초등학교 5학년 표

본의 수는 2,420명이다. 중학교 2학년 표본은 중1 코호트의 원

패널 2,590명 중 2차 조사에 응답한 2,438명으로 시작하여 최

종 2,427명으로 연구표본을 확정하였다. 청소년의 생활특성, 

개인특성 변수들은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원패널 조사자

료를 사용하였고, 가족특성 변수들은 부모조사 자료를 사용하

였다.

3. 변수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 균형을 강조한 기은광(2019)과 

Kuhnle et al.(2012)의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일생활 균

형을 각 생활영역에 투입된 시간이나 횟수가 과도하거나 부족

하지 않은 상태(Kuhnle et al., 2012)로 정의한다. 수면, 식사

와 같이 전문 학문 분야에서 적정성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는 선행연구의 기준(계승희, 2019; 고선강, 2017)을 적용하

여 측정하였다.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은 시간 사용과 관

련된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되 상대적 기준으로 시간 배분의 균

형을 판단하는 방법(Chatzitheochari & Arber, 2012; 서지원, 

2015)을 적용하여 각 생활영역의 균형을 측정하였다. 서지원

(2015)의 상대적 시간빈곤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시간사용을 4

개 분위로 구분하고 특정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과도하여 

생활균형을 저해하는 경우 4분위(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

을, 특정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활균형을 저해

하는 경우 1분위(하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을 불균형 상태로 

보았다.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을 기초생활, 학습, 여가로 구분하

였다. 생활영역 변수들은 2019년 1학기 중 학교 가는 날 하루

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항목별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구체

적으로 기초생활은 수면시간과 아침식사 횟수를, 학습은 방과

후 학원과외시간과 자기학습시간을, 여가는 독서시간, 신체활

동시간, 휴대폰놀이시간, 컴퓨터놀이시간, 친구놀이시간 자료

로 변수를 생성하였다. 수면시간은 평균적으로 취침하는 시각

과 기상하는 시각의 차이를 계산하고, 고선강(2017)에서 사용

한 수면빈곤 기준을 적용하여 수면부족 집단을 구분하였다. 초

등학교 5학년 표본은 수면시간 8시간 이하를 1로 코딩하고, 8

시간 초과를 0으로 코딩하였다. 중학교 2학년 표본은 수면시간 

7시간 이하를 1로 코딩하고, 7시간 초과를 0으로 코딩하였다. 

아침식사는 계승희(2019)가 사용한 아침식사 결식군의 기준인 

아침식사를 주 2회 이하로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아침식사 결

식집단을 구분하였다.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은 청소년의 생활에 관한 선행연구(정

은주, 2014)를 참고하고 서지원(2015)의 상대적 시간빈곤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정은주(2014)는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간 

배분을 실태를 제시하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은 수면37%, 방

과 후 학업23%, 여가에 15%를 사용하였고, 중학교 1학년은 수

면33%, 방과 후 학업22%, 여가14%를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서지원(2015)의 연구에서 노동시간은 4분위를 여가시간은 

1분위를 시간빈곤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을 적용하여, 방과후 

학습시간은 상위 25%(4분위)를 불균형으로, 여가시간은 하위 

25%(1분위)를 불균형으로 보았다. 단 여가시간 중 과도한 사

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휴대폰놀이시간과 컴퓨터놀이시간

은 상위25%를 불균형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학원과외시간, 자

기학습시간, 독서시간, 신체활동시간, 휴대폰놀이시간, 컴퓨터

놀이시간, 친구놀이시간은 조사대상자가 평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안함(1), 30분미만(2), 30분~1시간미만(3), 1

시간~2시간미만(4), 2시간~3시간미만(5), 3시간~4시간미만(6), 

4시간 이상(7)의 보기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각 

문항이 서열척도로 측정되어 답변의 분포를 정확하게 상위

25%, 하위25%로 나눌수 없어 각각 25%에 가까운 카테고리를 

절단점으로 사용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 표본과 중학교 2학년 

표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개 표본의 불균형 집단 비율

이 상위 또는 하위 25% 미만이거나 초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은 남성을 1로 

코딩하였고, 건강상태는 ʻ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상

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ʼ라는 질문에 ʻ전혀 건강하지 않다ʼ 
또는 ʻ건강하지 못한 편이다ʼ라고 답하면 1로 (건강하지 않음), 

ʻ건강한 편이다ʼ 또는 ʻ매우 건강하다ʼ로 답하면 0으로 코딩하

였다.

가족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형제자매는 조사대상 청소년

의 언니, 형, 오빠, 누나가 있는 경우 1로 코딩하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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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부모건강상태는 ʻ귀하는 동년배

외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ʼ라는 질

문에 ʻ전혀 건강하지 않다ʼ 또는 ʻ건강하지 못한 편이다ʼ에 답하

였으면 1로, ʻ건강한 편이다ʼ 또는 ʻ매우 건강하다’에 답하였으

면 0으로 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은 ʻ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소득 없음(1)부터 1000만 원 이상

(12)의 선택지에 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응답의 분포를 

고려하여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700

만 원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준거집단을 300만 원 이

상~700만 원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Skinner, Johnson & Snyder(2005, 김

태명·이은주, 2017 ʻ재인용ʼ)의 부모양육태도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PSCQ_A)를 김태명과 이은주

(2017)가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

기모형 양육태도척도(PSCQ_A)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따스함(warmth), 거부(rejection), 자율지지(autonomy support), 

강요(coercion), 구조제공(structure), 비일관성(chaos)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4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총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스함은 ʻ부모님이 나

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ʼ 등 4문항, 거부는 ʻ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ʼ 등 4문항, 자율지

지는 ʻ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ʼ 등 4문항, 강요는 ʻ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ʼ 등 4문항, 구조제공은 ʻ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ʼ 
등 4문항, 비일관성은 ʻ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

지는 알 수 없다.ʼ 등 4문항으로 측정된다. 원척도는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1점 ʻ전혀 그렇지 않다ʼ부터 4점 ʻ매우 그렇다ʼ까지 

응답하여 각 문항의 평균점수로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따스

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

를 나타내며,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hronbachʼs 가 따스함 .882, 거부 

.797, 자율지지 .836, 강요 .780, 구조제공 .766, 비일관성 .752

였다. 본 연구의 초등학교 5학년 표본의 각 하위요인 신뢰도는 

Chronbachʼs 로 따스함 .888, 거부 .756, 자율지지 .861, 강요 

.718, 구조제공 .758, 비일관성 .768이고, 중학교 2학년 표본의 

각 하위요인 신뢰도는 Chronbachʼs 로 따스함 .888, 거부 

.756, 자율지지 .861, 강요 .718, 구조제공 .758, 비일관성 .768 

이다. 부모대화시간은 하루 30분 이상을 0으로 코딩하고 30분 

미만을 1로 코딩하였다. 어머니의 직종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

머니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

초등학교 5학년 표본(n=2420) 중학교 2학년 표본(n=2427)

변수 변수값 코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면시간

(중학교 표본)

7시간 이하 0 563 23.2

7시간 초과 1 1864 76.8

수면시간

(초등학교 표본)

8시간 이하 0 342 14.1

8시간 초과 1 2078 85.9

학원과외시간
3시간 미만 0 1975 81.7 1890 77.9

3시간 이상 1 445 18.3 537 22.1

자기학습시간
2시간 미만 0 2076 85.7 1909 78.6

2시간 이상 1 344 14.2 518 21.3

독서시간
있음 0 2058 85.0 1696 69.8

없음 1 362 15.0 731 30.1

신체활동시간
있음 0 2121 87.7 1843 75.9

없음 1 299 12.4 584 24.1

휴대폰놀이시간
3시간 미만 0 2202 91.0 1940 79.9

3시간 이상 1 218 9.0 487 20.1

컴퓨터놀이시간
2시간 미만 0 2286 94.6 2127 87.7

2시간 이상 1 134 5.5 300 12.3

친구놀이시간
있음 0 2166 89.5 2053 84.7

없음 1 254 10.5 374 15.4

아침식사
주3회 이상 0 2154 89.0 1878 77.4

주2회 이하 1 266 11.0 549 22.6

<표 1> 청소년의 생활특성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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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부로, 일을 한 경우 직업이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는 관리전문직으로, 사무종사자는 사무직으로, 판매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는 판매서비스직으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

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는 기계기능직으로,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인, 기타 등은 기타 범주

로 분류하였다. 준거집단은 전업주부로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에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tatistics 

25.0이다.

항 목 변수 변수값 코딩

초등학교 4학년 표본(n=2420) 중학교 2학년 표본(n=2427)

빈도(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빈도(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개인특성

성별
여성 0 1207 49.9 1115 45.9

남성 1 1213 50.1 1312 54.1

건강상태
건강함 0 2296 94.9 2211 91.1

건강하지 않음 1 124 5.1 216 8.9

가족특성

형제자매
손위 형제자매 없음 0 1337 55.2 1359 56.0

손위 형제자매 있음 1 1083 44.8 1068 44.0

부모건강상태
좋음 0 1963 81.4 1996 82.2

나쁨 1 450 18.6 426 17.6

가구소득(월)

300만 원 미만 1 338 14.0 297 12.3

3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0 1679 77.0 1719 70.8

700만 원 이상 1 395 16.3 411 17.0

부모

양육

태도

따스함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3.43 .57 3.26 .55

거부 1.77 .62 1.83 .62

자율지지 3.36 .56 3.21 .57

강요 2.19 .62 2.15 .61

구조제공 3.14 .53 2.96 .52

비일관 2.02 .62 2.06 .63

부모자녀대화
30분 이상 0 2028 83.8 1971 81.1

30분미만 1 392 16.2 456 18.7

어머니직종

전업주부 0 746 30.8 697 28.7

관리전문직 1 569 23.5 553 22.8

사무직 1 394 16.3 418 17.3

판매서비스직 1 492 20.3 553 22.8

기계기능직 1 54 2.2 60 2.5

기타 1 156 6.4 136 5.6

<표 2> 개인특성, 가족특성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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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청소

년의 기초생활, 학습, 여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이 각 생활영

역에서 불균형한 집단에 들어갈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찾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

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표본과 중학교 

2학년 표본 각각에 동일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1). 

1. 초기 청소년의 기초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초등학교 5학년 표본과 중학교 2학년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기학습시간, 휴대폰놀이시

간, 컴퓨터놀이시간, 아침식사, 성별, 형제자매, 부모건강상태, 

가구소득이었다. 생활특성 중에서 자기학습시간이 2시간 이상

이거나,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아침식사를 주 2

회 이하로 하면 수면시간이 부족한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

다. 여학생이고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면 수면시간이 부족한 

집단으로 분류될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컴퓨터놀이시간, 가구소득 중 300만 원 미만, 

어머니 직종이었다. 컴퓨터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2시

간 미만인 경우와 비교하여 수면시간 부족 집단에 들어갈 확률

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준거집단(300

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과 비교하여 수면시간 부족으로 분

류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직종이 

관리전문직이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초등학

교 5학년 자녀가 수면 부족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중

학교 2학년 표본에서는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친

구놀이시간이 없거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수면부족으로 분

류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와 청소년의 

대화시간이 하루 30분 미만인 경우도 청소년이 수면부족으로 

분류될 확률을 높였다. 종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수면시

간 부족은 중학교 2학년과 비교하여 어머니의 직업과 같은 부

모의 생활과 관련된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중학교 2학년의 수

면시간 부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신의 생활 관련 영역에서 

1) 연구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본연구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

년 표본의 생활시간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과 비교하

여 중학교 2학년의 수면 부족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

원과외시간, 자기학습시간, 휴대폰놀이시간, 컴퓨터놀이시간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독서시간, 신체활동시간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생활시간 사용 패턴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더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부모와의 대회

시간처럼 부모와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이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

과 청소년의 가족특성 중 두 개 표본 모두에서 아침식사 결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형제자매, 부모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였다.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의 건

강상태가 나쁜 경우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아침식사 결식집단

에 들어갈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는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이면 아침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고, 중학교 2학년 표본에서는 월소득 700만 원 이

상의 고소득 가구의 청소년들이 아침식사 결식 범주에 들어갈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두 개 표

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초등학교 5학년 표본에

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따스함의 성향이 높을수록 아침식

사 결식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낮았고, 비일관적 성향이 높을

수록 아침식사 결식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중학교 2학

년 표본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구조를 제공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아침식사 결식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아침식사 결식

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어

머니의 직종은 중학교 2학년 표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전문

직, 사무직, 기계기능직인 경우 아침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다. 

생활특성과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두 개 표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수면시간, 휴대폰놀이시간이

었고, 수면시간 부족집단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아침식사 결

식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이

상인 경우 아침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은 하루에 신체활동 시간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또는 남학생들과 비교하여 여학생들이 

아침식사 결식집단에 속할 경향성이 높았다. 중학교 2학년은 

자기공부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아침

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고, 컴퓨터놀이시간이 2

시간 이상이거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 아침식

사 결식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아침식사 결식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개 표

본에서 유사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들도 있으나, 초등학교 5

학년과 중학교 2학년 표본에서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어

머니의 직종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초

등학교 5학년이 아침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는 

것과 중학교 2학년 표본에서 전업주부 어머니와 비교하여 어

머니가 특정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아침식사 결식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은 가족정책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수
면

 8
(7

)시
간

 이
하

아
침

식
사

 결
식

초
등

학
교

 5
학

년
 표

본
(n

=2
41

2)
중

학
교

 2
학

년
 표

본
(n

=2
42

0)
초

등
학

교
 5

학
년

 표
본

(n
=2

41
2)

중
학

교
 2

학
년

 표
본

(n
=2

42
0)

변
수

 
변

수
값

1)
B

W
al

ds
Ex

p(
B

)
B

W
al

ds
Ex

p(
B

)
B

W
al

ds
Ex

p(
B

)
B

W
al

ds
Ex

p(
B

)

생
활

특
성

수
면

시
간

8(
7)

시
간

 이
하

2)
.2

95
✝

2.
76

1
1.

34
3

.3
50

**
8.

22
2

1.
41

9

아
침

식
사

주
 2

회
 이

하
.3

01
✝

2.
93

0
1.

35
2

.3
31

**
7.

33
0

1.
39

2

학
원

과
외

시
간

3시
간

 이
상

.2
53

2.
70

1
1.

28
8

.6
32

**
28

.3
28

1.
88

2
-.

06
6

.1
21

.9
36

.0
04

.0
01

1.
00

4

자
기

학
습

시
간

2시
간

 이
상

.5
58

**
12

.7
13

1.
74

7
.7

32
**

36
.7

56
2.

08
0

-.
28

4
1.

81
9

.7
53

-.
44

2**
9.

94
5

.6
43

독
서

시
간

 
없

음
-.

21
8

1.
36

4
.8

04
.1

46
1.

54
5

1.
15

7
.1

40
.5

40
1.

15
0

.0
80

.4
76

1.
08

3

신
체

활
동

시
간

 
없

음
-.

01
4

.0
05

.9
86

.1
10

.7
87

1.
11

6
-.

69
5**

7.
88

3
.4

99
-.

09
6

.5
63

.9
08

휴
대

폰
놀

이
시

간
3시

간
 이

상
.5

90
**

10
.2

30
1.

80
3

.8
12

**
44

.1
64

2.
25

3
.8

75
**

20
.8

80
2.

39
9

.8
47

**
48

.9
25

2.
33

2

컴
퓨

터
놀

이
시

간
2시

간
 이

상
.8

67
**

16
.8

41
2.

37
9

.1
81

1.
23

8
1.

19
8

.3
08

1.
48

0
1.

36
1

.2
83

✝
3.

52
5

1.
32

7

친
구

놀
이

시
간

없
음

.1
10

.3
20

1.
11

7
.3

23
*

5.
37

6
1.

38
2

.1
72

.5
87

1.
18

8
.0

10
.0

04
1.

01
0

개
인

특
성

성
별

남
성

-.
23

0✝
3.

50
7

.7
94

-.
74

9**
46

.8
13

.4
73

-.
27

5*
3.

99
0

.7
59

-.
17

9
2.

66
7

.8
36

건
강

상
태

건
강

하
지

 않
음

-.
11

4
.1

79
.8

93
.4

81
**

8.
40

1
1.

61
8

-.
13

4
.1

95
.8

75
.3

01
✝

3.
18

9
1.

35
1

가
족

특
성

형
제

자
매

손
위

 있
음

.2
89

*
5.

61
6

1.
33

5
.2

12
*

4.
15

7
1.

23
6

.2
83

*
4.

28
2

1.
32

7
.3

90
**

14
.4

07
1.

47
8

부
모

건
강

상
태

나
쁨

.2
73

✝
3.

46
9

1.
31

4
.2

19
✝

2.
81

1
1.

24
5

.4
85

**
9.

59
4

1.
62

4
.3

15
*

6.
03

0
1.

37
0

가
구

소
득

(월
)

30
0만

 원
 미

만
.2

98
✝

3.
04

4
1.

34
7

-.
02

1
.0

16
.9

79
.8

17
**

23
.5

89
2.

26
5

.2
31

2.
46

3
1.

26
0

70
0만

 원
 이

상
.3

36
*

4.
34

4
1.

39
9

.2
60

✝
3.

53
6

1.
29

7
.1

91
.9

08
1.

21
0

-.
39

2*
5.

96
0

.6
76

부
모

양
육

태
도

따
스

함
.0

96
.3

72
1.

10
0

.1
50

1.
14

0
1.

16
2

-.
54

9**
9.

55
0

.5
77

-.
21

7
2.

48
5

.8
05

거
부

.0
49

.1
50

1.
05

0
-.

06
1

.2
91

.9
41

.0
15

.0
11

1.
01

5
.0

79
.5

09
1.

08
2

자
율

지
지

-.
20

1
1.

40
7

.8
18

.0
27

.0
35

1.
02

8
.2

69
1.

86
2

1.
30

9
-.

04
4

.0
93

.9
57

강
요

-.
11

4
.7

95
.8

93
-.

04
1

.1
35

.9
59

-.
04

7
.1

05
.9

54
-.

11
4

.9
68

.8
92

구
조

제
공

-.
17

5
1.

49
2

.8
40

-.
05

0
.1

77
.9

52
.0

10
.0

04
1.

01
0

-.
34

8**
8.

70
2

.7
06

비
일

관
.1

27
.9

53
1.

13
5

.0
21

.0
33

1.
02

1
.2

65
✝

3.
35

7
1.

30
3

.0
90

.5
92

1.
09

4

부
모

자
녀

대
화

30
분

 미
만

.2
05

1.
56

2
1.

22
8

.3
68

**
7.

82
4

1.
44

5
.0

10
.0

03
1.

01
0

-.
02

9
.0

50
.9

71

어
머

니
 직

종

(준
거

집
단

:전
업

주
부

)

관
리

전
문

직
.3

46
*

4.
10

1
1.

41
4

.1
18

.6
66

1.
12

6
-.

18
4

.8
44

.8
32

-.
25

9✝
2.

97
3

.7
72

사
무

직
.2

66
2.

03
4

1.
30

5
-.

09
5

.3
50

.9
10

.0
31

.0
23

1.
03

2
-.

28
3✝

3.
03

5
.7

54

판
매

서
비

스
직

.1
95

1.
19

6
1.

21
5

-.
06

3
.1

85
.9

39
.0

33
.0

31
1.

03
3

.0
79

.3
27

1.
08

2

기
계

기
능

직
.4

11
1.

13
6

1.
50

8
-.

12
9

.1
35

.8
79

-.
29

3
.3

35
.7

46
-.

68
4✝

3.
47

0
.5

05

기
타

.2
17

.6
82

1.
24

3
-.

34
9

1.
96

4
.7

05
.1

16
.1

87
1.

12
3

-.
34

8
2.

20
3

.7
06

상
수

항
-1

.7
39

7.
24

4
.1

76
-2

.1
55

12
.2

07
.1

16
-2

.0
05

7.
85

6
.1

35
.2

52
.1

82
1.

28
6

모
델

 χ
2

10
4.

99
6**

27
0.

28
4**

12
5.

01
1*

*
20

7.
47

4**

N
ag

el
ke

rk
eʼs 

R2
.0

77
.1

60
.1

01
.1

25
1)
더

미
변

수
의

 1
로

 코
딩

한
 변

수
값

을
 제

시
함

, 
 2)

초
등

학
교

 5
학

년
 표

본
은

 8
시

간
 이

하
, 

중
학

교
 2

학
년

 표
본

은
 7

시
간

 이
하

, 
✝ p 

˂ .
1 

, 
* p 

˂ .
05

 ,
 **

p 
˂ .

01
 

<표
 3

> 
청

소
년

의
 수

면
시

간
과

 아
침

식
사

 영
향

 요
인



고선강(2021). 가족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차이.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91-112.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1.25.1.007

－ 103 －

2. 초기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시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학원과외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두 개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자기공부시간, 친구놀

이시간,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였다. 청소년의 자기공부시간

이 2시간 이상이거나, 친구놀이 시간이 없는 경우 각각의 준거

집단과 비교하여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

될 확률이 높았다. 두 개 표본에서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집단과 비교하여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인 집

단은 학원과외시간 3시간 이상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낮았고, 

700만 원 이상 집단은 학원과외시간 3시간 이상 집단에 분류

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인 태도의 점수

가 높을수록 학원과외시간 3시간 이상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과 사교육의 정적인 관계를 밝

힌 선행연구(백병부·황여정, 2011)를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원과외시간이 과도

할 확률이 높아 학습시간 불균형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루 중 긴 시간을 학원과외시간으로 보내는 청소년들은 자기

공부시간이 길었고, 친구와 놀이시간이 없을 확률이 높았는데,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늘어난 학원과외시간 확보를 

위해 친구와 놀이시간을 줄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 신체활동시간이 없는 경우 학원과

외시간 3시간 이상 집단에 분류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는데, 즉 하루 중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1분 이상이

라고 답한 청소년들의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학원과외 수업 내

용에 운동 신체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오히려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기회가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 2학년 표본 분석 결과를 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원과외시간 확보를 위해 수면시간, 

휴대폰놀이시간, 컴퓨터놀이시간 교환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은 수면시간 부족으로 분류되는 

경우,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컴퓨터놀이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일 확률이 유

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남학생이거나 부모가 강요적인 양육태

도를 나타낼수록 학원과외시간 3시간 이상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어머니의 직종은 초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전업주부 어머니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 어머니의 초등학생 자녀가 학원과외로 3시간 이상

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청소년의 자기학습시간은 수면시간, 학원과외시간, 독서시

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수면시간이 부

족하거나, 학원과외시간 3시간 이상이거나, 친구놀이시간이 

없다고 답한 경우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자기학습시간이 2시간 

이상일 확률이 높았고, 독서시간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은 자

기학습시간이 2시간 미만일 확률이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의 

컴퓨터 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자기학습시간도 2시간 이

상인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고, 중학교 2학년은 신체활

동시간이 없거나 아침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기

학습시간 2시간 미만인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즉 

초등학교 표본에서는 자기학습시간이 많은 학생이 컴퓨터놀이

시간도 많았고, 중학생 표본에서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아

침식사를 자주 거르는 학생들이 자기학습시간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두 개 표본 모두에서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이, 부모와

의 대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자기학습시간이 2시간 이상

인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

는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준거집단인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에서 700만 원 미만과 비교하여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

만, 700만 원 초과 집단의 청소년이 자기학습시간이 2시간 이

상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두 개 표

본에서 다른 방향으로 자기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

의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 성향이 강할수록 초등학교 5학년의 

자기학습시간 2시간 이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고, 중학교 2

학년의 자기학습시간은 2시간 미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즉 구조제공은 자녀가 하려는 일에 부모가 방법을 알려주고 조

언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는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학습에 2시간 이상을 할애하

는데 정적 영향을 주지만, 중학생 부모의 구조제공 양육태도는 

자기학습시간 2시간 이상 할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직종이 학원과외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

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 유의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학교 2학년 표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

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중학생 자녀의 자기학습시간이 2

시간 미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종합해보면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직종 등 

가족의 특성이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시간 불균형에 영향을 주

었는데,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자기학

습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초기 청

소년 안에서 가족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
원

과
외

 3
시

간
 이

상
자

기
학

습
시

간

초
등

학
교

 5
학

년
 표

본
(n

=2
41

2)
중

학
교

 2
학

년
 표

본
(n

=2
42

0)
초

등
학

교
 5

학
년

 표
본

(n
=2

41
2)

중
학

교
 2

학
년

 표
본

(n
=2

42
0)

변
수

 
변

수
값

1)
B

W
al

ds
Ex

p(
B

)
B

W
al

ds
Ex

p(
B

)
B

W
al

ds
Ex

p(
B

)
B

W
al

ds
Ex

p(
B

)

생
활

특
성

수
면

시
간

8(
7)

시
간

 이
하

2)
.2

36
2.

33
6

1.
26

6
.6

34
**

28
.4

89
1.

88
5

.5
72

**
13

.1
35

1.
77

1
.7

30
**

36
.5

95
2.

07
5

아
침

식
사

주
 2

회
 이

하
-.

07
0

.1
34

.9
33

-.
00

2
.0

00
.9

98
-.

27
8

1.
75

7
.7

57
-.

41
5**

8.
74

0
.6

60

학
원

과
외

시
간

3시
간

 이
상

1.
05

9**
59

.3
21

2.
88

4
.9

09
**

58
.8

05
2.

48
2

자
기

학
습

시
간

2시
간

 이
상

1.
03

3**
56

.4
30

2.
80

9
.9

03
**

57
.8

21
2.

46
7

독
서

시
간

 
없

음
-.

11
8

.4
44

.8
89

.0
57

.2
24

1.
05

8
-.

87
2**

13
.4

40
.4

18
-.

77
2**

32
.5

22
.4

62

신
체

활
동

시
간

 
없

음
-.

38
6*

4.
15

8
.6

80
-.

11
5

.7
67

.8
91

-.
05

8
.0

83
.9

43
-.

45
1**

10
.1

82
.6

37

휴
대

폰
놀

이
시

간
3시

간
 이

상
.0

54
.0

70
1.

05
6

.4
12

**
9.

78
6

1.
51

0
-.

01
5

.0
04

.9
85

-.
18

2
1.

60
5

.8
34

컴
퓨

터
놀

이
시

간
2시

간
 이

상
-.

15
4

.3
24

.8
57

-.
29

6✝
2.

82
0

.7
44

1.
20

1**
29

.9
65

3.
32

4
.0

10
.0

03
1.

01
0

친
구

놀
이

시
간

없
음

.5
06

**
9.

40
5

1.
65

8
.4

37
**

10
.0

13
1.

54
9

.6
22

**
11

.9
92

1.
86

2
.2

89
✝

3.
80

2
1.

33
5

개
인

특
성

성
별

남
성

-.
13

5
1.

43
7

.8
74

.2
28

*
4.

14
0

1.
25

6
-.

27
3*

4.
73

7
.7

61
-.

31
4**

7.
87

5
.7

31

건
강

상
태

건
강

하
지

 않
음

.1
63

.4
16

1.
17

6
.0

59
.1

03
1.

06
1

.2
48

.8
69

1.
28

2
.2

01
1.

20
4

1.
22

3

가
족

특
성

형
제

자
매

손
위

 있
음

-.
20

8✝
3.

36
7

.8
12

.0
28

.0
71

1.
02

9
-.

28
3*

4.
96

5
.7

54
-.

10
1

.8
81

.9
04

부
모

건
강

상
태

나
쁨

.0
58

.1
64

1.
06

0
.0

46
.1

10
1.

04
7

.2
46

2.
67

0
1.

27
9

.0
93

.4
60

1.
09

8

가
구

소
득

(월
)

30
0만

 원
 미

만
-.

87
7**

15
.5

80
.4

16
-.

67
3**

11
.2

42
.5

10
.4

84
**

7.
39

1
1.

62
3

-.
13

6
.5

88
.8

73

70
0만

 원
 이

상
.6

27
**

21
.4

91
1.

87
1

.6
30

**
23

.6
07

1.
87

7
.2

79
✝

2.
95

9
1.

32
2

.1
46

1.
05

4
1.

15
7

부
모

양
육

태
도

따
스

함
-.

02
5

.0
24

.9
76

.1
14

.6
23

1.
12

1
-.

10
4

.3
80

.9
02

.2
32

2.
49

8
1.

26
2

거
부

-.
36

7**
9.

03
6

.6
93

-.
30

7**
7.

07
9

.7
36

.1
60

1.
57

5
1.

17
3

-.
11

6
.9

73
.8

91

자
율

지
지

.1
71

1.
05

3
1.

18
6

.1
44

.9
14

1.
15

5
.2

16
1.

46
8

1.
24

1
.0

30
.0

40
1.

03
1

강
요

.0
62

.2
92

1.
06

4
.2

55
*

5.
15

1
1.

29
1

.0
49

.1
51

1.
05

0
-.

03
2

.0
73

.9
69

구
조

제
공

.1
67

1.
56

4
1.

18
1

.0
22

.0
32

1.
02

2
.2

52
✝

2.
85

9
1.

28
7

-.
21

5✝
3.

08
5

.8
07

비
일

관
.1

11
.8

81
1.

11
8

-.
05

4
.2

17
.9

47
.0

48
.1

35
1.

04
9

-.
11

3
.8

84
.8

93

부
모

자
녀

대
화

30
분

 미
만

-.
27

4
2.

51
1

.7
60

-.
23

3
2.

52
7

.7
92

-.
71

6**
11

.3
75

.4
89

-.
46

4**
8.

85
6

.6
29

어
머

니
 직

종

(준
거

집
단

:전
업

주
부

)

관
리

전
문

직
.3

54
*

5.
55

1
1.

42
5

.2
41

2.
66

8
1.

27
3

-.
01

2
.0

05
.9

88
-.

39
4**

7.
11

3
.6

74

사
무

직
.1

53
.7

84
1.

16
5

.2
26

2.
02

6
1.

25
3

-.
05

8
.0

92
.9

44
-.

34
7*

4.
75

1
.7

06

판
매

서
비

스
직

.0
04

.0
00

1.
00

4
.1

36
.8

00
1.

14
5

-.
23

9
1.

72
6

.7
87

-.
57

0**
13

.9
21

.5
65

기
계

기
능

직
.3

30
.7

94
1.

39
1

-.
12

0
.0

97
.8

87
.4

08
1.

08
7

1.
50

4
-.

29
9

.6
37

.7
42

기
타

.0
31

.0
15

1.
03

2
.0

40
.0

24
1.

04
1

-.
18

3
.4

13
.8

33
-.

25
8

1.
08

4
.7

72

상
수

항
-2

.4
56

13
.7

20
.0

86
-2

.8
89

20
.6

42
.0

56
-3

.6
46

27
.2

97
.0

26
-.

58
1

.8
28

.5
59

모
델

 χ
2

20
1.

93
1**

25
2.

93
4**

19
5.

34
1*

*
26

2.
08

5**

N
ag

el
ke

rk
eʼs 

R2
.1

31
.1

52
.1

39
.1

59
1)
더

미
변

수
의

 1
로

 코
딩

한
 변

수
값

을
 제

시
함

, 
 2)

초
등

학
교

 5
학

년
 표

본
은

 8
시

간
 이

하
, 

중
학

교
 2

학
년

 표
본

은
 7

시
간

 이
하

, 
✝ p 

˂ .
1 

, 
* p 

˂ .
05

 ,
 **

p 
˂ .

01
 

<표
 4

> 
청

소
년

의
 학

원
과

외
시

간
과

 자
기

학
습

시
간

 영
향

 요
인



고선강(2021). 가족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차이.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91-112.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1.25.1.007

－ 105 －

3. 초기 청소년의 여가시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여가시간 중 독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2학년 표본보다 초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가족특성 변수들이 더 많았다. 부

모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지지 성향

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독서시간

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다. 반면 부모의 구조제

공 성향이 강하거나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하루 중 

독서를 전혀 안하는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부모와의 

대화는 초등학교 5학년 표본과 중학교 2학년 표본 모두에서 

독서시간에 영향력을 보였는데,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하루 30

분 미만인 경우 하루 중 독서를 전혀 안하는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생활특성 영향력은 두 개 표본에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자

기학습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청소년이 독서시간 없음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으며, 하루 중 신체활동시간이 없는 경우,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친구놀이시간이 없는 경

우 독서시간 없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중학교 2학년 표

본에서는 컴퓨터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하루 중 독

서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들어갈 경향성이 높았다. 중학

교 2학년은 여학생과 비교하여 남학생이 독서시간 없음으로 

응답한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고,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독서시간 없음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2개 표본 공통으로 신체활동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련이 있는 가족특성은 부모양육태도와 어머니 직종이었다. 초

등학교 5학년 표본에서는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

을수록, 중학교 2학년 표본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점

수가 낮을수록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경향성이 높

았다. 어머니의 직종이 기계기능직인 초등학교 5학년은 신체활

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어머니가 관리전문

직인 중학교 2학년은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가구소득은 중학교 2학년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

냈는데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정의 중학생은 하루 

중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중간소득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높았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정의 

중학생은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청소년의 생활특성 변수 중에 독서시간, 친구놀

이시간이 두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

타냈고, 초등학교 5학년에게는 학원과외시간, 아침식사가 중학

교 2학년에게는 자기학습시간이 신체활동시간 없음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면 신

체활동시간이 없는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휴대폰놀이시간에 공통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면시간, 독서시간, 컴퓨

터놀이시간, 아침식사, 건강상태, 부모건강상태, 어머니의 직종

이었다. 수면시간 부족집단으로 분류되거나 독서시간이 없다

고 응답하였거나 컴퓨터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아침식

사 결식군에 해당하면 휴대폰놀이시간 3시간 이상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청소년의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어머니가 전업

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기계기능직인 경우도 청소년의 휴대

폰놀이시간이 3시간 이상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비교하여 사무직이나 판매서비스직에 종

사하는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5학년은 휴대폰놀이시간 3시간 

이상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학교 2학년의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휴대폰놀이시

간이 3시간 이상일 확률이 증가하고, 친구놀이시간이 없는 경

우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이,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가

구소득이 중간(3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인 가구와 비교하

여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중학교 2학년 학

생들의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이상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증가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의 휴대폰놀이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의 휴대폰놀이시간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

일관성과 부모자녀대화 시간이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양육태

도가 비일관적이거나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의 휴대폰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일 확률

이 높았다. 중학교 2학년에게는 자율지지와 강요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컴퓨터놀이시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휴대폰놀이시간, 성별,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부모

자녀대화였다.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남학생이

거나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이면 컴퓨터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

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인 성향

이 높거나 비일관적일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하루 30분 미

만이면 청소년 자녀가 컴퓨터놀이시간 2시간 이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수면시간이 

부족한 집단에 속하거나 자기공부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형

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요적이지 않을수록 

컴퓨터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 될 확률이 높았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독서시간이 없거나 친구놀이시간이 없다거나 가구소

득 700만 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 컴퓨터놀이시간이 2시간 이

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친구놀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친구놀이시간

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학원과외시간, 자기공부시

간, 독서시간, 신체활동시간, 부모의 양육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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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의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자기공부

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독시시간이 없거나 신체활동시간이 

없거나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성향이 낮을수록 친구놀이시

간 없음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

학교 2학년의 친구놀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것들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의 친구놀이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족특성 변수들이 많았고, 중학교 2학년

의 친구놀이시간에는 청소년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이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게 손위 형제가 있으면 친구놀이시간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고,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쁘면 친구놀이시간 없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요적일

수록 친구놀이시간이 없다고 답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 판매서비

스직, 기계기능직일 때 친구놀이시간이 0시간인 집단에 속할 

경향성이 높았다.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 수면시간 부족 집

단에 속하거나 휴대폰놀이시간이 3시간 미만이거나 컴퓨터놀

이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친구놀이시간이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아졌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

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지지적일수록 친구놀이시간이 없

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청소년의 여가시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휴대폰놀이시간과 컴퓨터놀이시간을 분석한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가족특성 변수들이 많았고, 전반적

으로 가족특성 변수들은 중학교 2학년 표본보다 초등학교 5학

년 표본을 분석한 결과에서 여가시간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력

을 나타냈다. 여가활동별로 유의미한 가족특성 변수들이 달랐

고, 같은 변수의 영향력의 방향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

학년 표본에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친구놀이시간

초등학교 5학년 표본(n=2412) 중학교 2학년 표본(n=2420)

변수 변수값1) B Walds Exp(B) B Walds Exp(B)

생활

특성

수면시간 8(7)시간 이하2) .099 .255 1.104 .334* 5.533 1.397

아침식사 주 2회 이하 .186 .705 1.205 -.043 .078 .958

학원과외시간 3시간 이상 .519** 9.835 1.681 .427** 9.450 1.533

자기학습시간 2시간 이상 .564** 9.610 1.758 .282✝ 3.643 1.326

독서시간 없음 .397* 4.669 1.488 .775** 37.233 2.170

신체활동시간 없음 .886** 24.803 2.426 1.036** 62.791 2.819

휴대폰놀이시간 3시간 이상 -.425 2.582 .654 -.331* 4.060 .718

컴퓨터놀이시간 2시간 이상 -.645 2.491 .525 -.794** 11.267 .452

개인

특성

성별 남성 .131 .877 1.140 .365** 7.841 1.44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017 .003 1.017 .761** 16.365 2.139

가족

특성

형제자매 손위 있음 -.286* 4.091 .751 -.035 .081 .966

부모건강상태 나쁨 .297✝ 3.031 1.345 .131 .700 1.140

가구소득(월)
300만 원 미만 -.210 .891 .811 -.270 1.582 .764

700만 원 이상 -.138 .516 .871 .160 1.068 1.173

부모

양육

태도

따스함 -.024 .015 .977 -.146 .782 .864

거부 -.253✝ 2.912 .777 -.298* 4.881 .742

자율지지 .152 .553 1.165 .374* 4.732 1.454

강요 .349* 6.368 1.418 .133 1.071 1.142

구조제공 .165 1.019 1.179 .091 .436 1.095

비일관 -.207 2.037 .813 -.073 .299 .929

부모자녀대화 30분 미만 .640 13.789 1.897 -.103 .409 .902

어머니 직종

(준거집단:전업주부)

관리전문직 .427** 4.485 1.533 -.224 1.710 .799

사무직 .351 2.511 1.421 -.046 .068 .955

판매서비스직 .695** 12.497 2.004 -.147 .761 .863

기계기능직 .175 .121 1.191 -.185 .200 .831

기타 .513✝ 3.014 1.670 -.277 .872 .758

상수항 -3.857 23.541 .021 -3.211 18.224 .040

모델 χ2 110.174** 227.288**

Nagelkerkeʼs R2 .091 .155
1)더미변수의 1로 코딩한 변수값을 제시함, 2)초등학교 5학년 표본은 8시간 이하, 중학교 2학년 표본은 7시간 이하, ✝p ˂ .1 , *p ˂ .05 , **p ˂ .01 

<표 7> 청소년의 친구놀이시간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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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특성이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

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가족특성은 청소년의 기초생

활, 방과후 학습, 여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특성을 나타내

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에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특성은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쳤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영향력

은 달랐다. 가족특성 중 어머니의 직장은 초등학교 5학년의 수

면시간, 학원과외시간, 독서시간, 신체활동시간, 휴대폰놀이시

간, 친구놀이시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의 아

침식사, 자기학습시간, 신체활동시간, 휴대폰놀이시간과 관련

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ronfenbrenner(1979, 

Onwuegbuzie, Collins, & Frels, 2013 ʻ재인용ʼ)의 생태체계적 

접근에서 외체계인 어머니의 직장이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업주부 어

머니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초등학생 

자녀가 수면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고선강(2017)

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전업주

부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비교하여 어머니가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하루 중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없을 확률이 

높아지고,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휴대폰놀이시간이 과다할 확률이 높았는데, 특히 전업주부 어

머니와 비교하여 어머니가 기계기능직 종사자일 때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일 확률이 4배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방과 후 초등학교 고학년을 돌볼 누군가가 부재할 

때 휴대폰 사용시간이 많아짐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직업지위

가 높지 않은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전업주부와 비교하

여 초등학생 자녀가 신체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

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 어머니

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 어머니의 초등학생 자녀는 학원과외

시간이 3시간 이상일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초등학교 고학

년 자녀 돌봄과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초등학

생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들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

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도 직장에 출근

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방과 후 보호자가 여전히 필요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돌봄 지원정책 대상을 고학년까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맞벌이 가정 또는 한

부모 가정 부모의 직종이 기계기능직이면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돌봄지원 대상 기준 설정 시 자녀 

생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2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어머니 직종의 영향력은 크

지 않았으나, 전업주부 어머니와 비교하여 기계기능직에 종사

하는 어머니의 중학생 자녀 휴대폰놀이시간이 하루 3시간 이

상일 확률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 휴

대폰 과다사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의존도가 높고 휴대폰 중독 등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일하는 가정의 청

소년들이 휴대폰 과다사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청소

년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 즉 시장노

동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가 일

생활 균형 지원정책 초창기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해온 맞벌이 

가정,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균형 지원정책을 직업지위가 

비교적 낮은 직종에 근무하는 부모들의 부모권 보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대상을 초

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청소년의 여가시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독서시간은 어머니가 일하므로 생기는 보호자의 부재에 영향

을 받기보다는 어머니의 직업지위, 양육태도, 부모와의 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어머니와 비교하여 관

리전문직 어머니인 경우, 양육태도가 자율지지 성향이 강하고, 

구조제공이나 비일관성이 낮거나, 부모가 자녀와 하루 30분 이

상 대화를 하면 초등학생 자녀가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독서활

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등학

교 5학년의 신체활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의 비일관

성이 낮을수록 초등학생 자녀가 하루 중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

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5학년의 

컴퓨터놀이시간, 친구놀이시간과도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중학생의 독서시간은 가족의 특성 중 부모와 대화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고, 부모와 대화시간은 중학생의 신체활

동시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초기 청소년들이 방과 후 여가시간 사용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방과 후 여유시간에 집에서 책도 조금 읽고, 밖에 나가서 운동

도 하고, 친구와 같이 놀고, 컴퓨터나 휴대폰도 조금 가지고 노

는 등 다양한 활동의 균형을 이루는 생활로 변화하기 위해서 

가족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초등학

교 5학년의 여가시간 불균형이 어머니의 직종, 부모의 양육태

도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일하는 가정의 초

등학생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

에게는 건강한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독서시간이나 신체활동시간이 부족한 초기 청소년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 증진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초기 청소년

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해야 

하며, 가족정책 범주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생활환경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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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

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

학년 모두에게 가구소득은 아침식사 결식에 중요한 영향요인

이었고, 중학생에게는 어머니의 직종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

다. 가구소득이 낮은 초등학생은 아침식사 결식집단에 속할 

확률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은 중학생은 아침식사 결식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가구소득이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전업주부 어

머니와 비교하여 중학생의 아침식사 결식 확률은 낮아졌다.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직종이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에 미치

는 영향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은 부모의 맞벌

이나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구매력을 나타내는 가구소득이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의 어머니가 취업

을 해서 아침식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력은 부족하지만, 어머

니의 시장노동 참여를 통한 소득으로 자녀에게 아침식사로 무

엇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더 있기 때문이라 해

석할 수 있다.

아침식사 결식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5학년 부모의 양육태도

와 아침식사 결식의 관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부모가 자

녀에게 따스한 태도를 보일수록, 아침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

될 확률이 낮았고, 부모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침식사 결식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따스하게 대하지 않고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자

녀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일주일에 대

부분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

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초등학생은 부모의 태도에서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고, 비일관

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초등학교 5학년생 중 주5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

식하는 학생의 비율이 11%, 중학교 2학년생은 22%를 차지하

였다. 초등학교 5학년 10명 중 1명은 일주일의 대부분 아침밥

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기초가 되는 잘 먹는 것(식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

과 여가의 균형을 생각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은 

낮은 가구소득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침식사 결식 

청소년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현재 정부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업

들은 학교급식이나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는 기관(예, 건강가

정지원센터, 초등돌봄센터 등)에서도 청소년에게 등교 전 아침

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의 다각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에게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

고 부모가 비일관적이라 느끼는 초등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결

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아침식사 제공과 함께 

아침식사 결식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지원,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불균형한 생활시간 사용 간에 연관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부족한 수면시간은 과도한 학원과외

시간, 휴대폰놀이시간, 컴퓨터놀이시간과 관련이 있고, 친구 

놀이시간과 연관성이 있었다. 휴대폰 놀이시간이 과도한 청소

년은 컴퓨터놀이시간도 길었고, 반면 독시시간은 없거나 부모

와 대화시간은 매우 적었다. 하루 중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신체활동도 전혀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지만, 휴대

폰 놀이시간은 과다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시간과 전자매채 사용시간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수

면시간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조수경과 이소연(20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특정 생활시간의 불균형은 다른 

생활시간의 불균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인데 청

소년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가족 대상의 일생활 

균형 증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시간 사용을 진단하고 생활시간의 불균형을 개

선하는 방안을 청소년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청소

년의 일생활 균형 증진과 청소년 가족의 건강성 증진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다양한 생

활영역 균형 관점에서 상대적 시간부족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생활 균형 연구들은 심리적 측

면의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 등을 측정하고 조

사하는 등 일생활 균형의 다양한 차원을 연구하였으나, 본 연

구는 일생활 균형의 심리적 차원은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일생활 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들(예, 학교생활이 가정생활을 침범 정도, 가정

생활이 학교생활을 침범 정도 등)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일

생활 균형에 관한 연구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주로 다루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초생활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일생활 균

형 연구를 시도하였다. 건강한 가정의 구성요소에 기본토대로 

의식주와 경제생활이 포함되듯이(조희금 외, 2018), 생활의 다

양한 영역의 균형, 즉 생활균형에는 생활의 기본토대가 되는 

수면, 식사, 목욕 등의 필수 활동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과 아침식사의 불균형으로 기초생

활의 균형을 측정하였는데, 일생활 균형의 선행연구들에서 가

족과 함께하는 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일생활 균형의 중요 요소

로 연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의 중요 

지표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식사와 같은 저녁식사 관련 변수

도 함께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

분석 결과 각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모형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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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

역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들에 대해 동일한 독립변수들과 통제

변수들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각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높이

기 어려웠다. 후속연구에서 생활영역별 고유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독립변수들이 투입하여 연구한다면 청소년의 일생

활 균형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을 연구하였으나,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일생활 균형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떠한 상태가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청소

년의 일생활 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 개발도 필요

하다고 본다. 가족자원경영학 관점에서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

에 관한 많은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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